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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7차 교육과정 속에서 유교의 종교교육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가장 먼저 유교에 대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유교에 대한 올

바른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유교의 입장에서 종교교육의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유교

는 완인(完人)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도 또한 완인을 추구하는 방향으

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종교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진정한 종교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교교육 전담교사가 양성되어야 함을 논하였다. 그리고 현행

의 교과과정 또한 종교교육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가정교육

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의 측면에서 본다면 유소아기부터 종교적 심성을 배양할 수 있

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종교교육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과목들과 종합적 인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핵심 주제어: 유교(儒敎), 완인(完人), 인격교육, 가정교육, 종교교육

Ⅰ . 들어가는 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삶이 편리해질수록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

역은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던 문제들을 인간 자신

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물질문명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더욱이 신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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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생명 창조의 문제조차도 이제는 인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는 오만을 갖기에 이르렀다.1)

물론 과학과 종교가 양립 가능 하느냐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

다. 하지만, 적어도 과학적 사고에 바탕을 둔 현대 교육에서 종교 교육의 효율

적 운영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종교가 추구하는 방식은 주관적

이고 고백적인 것인데 비하여, 과학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며 검증적인 방

법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경향이 있다 2)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종교 교육의 현

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종교가 담

당하는 영역과 과학의 영역이 같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종교 교육의 미래에 희

망을 갖기도 한다.

논자가 서술하고자 하는 7차 교육과정과 유교의 종교 교육은 매우 애매하고

설명하기 곤란한 점들을 안고 있다. 이것은 유교라는 종교가 갖는 독특한 역사

적, 이념적 위치에 근거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논하는 것은 본

논문의 주제에서 벗어나고 지면의 한계 때문에 간략하게 검토하고 유교의 교육

관과 종교 교육에 대한 운영을 검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유교는 다른 어떠한 종교보다 현실 참여적인 종교이다. 내세보다 현세를 중시

하며 신보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교는 내세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 보다 현재의 삶과 현재의 인간상에 모든 관

심을 집중한다.

유교의 성인 (聖人)인 공자 (孔子)와 아성 (亞聖)인 맹자(孟子)를 중심으로 한 유

교 사상은 이러한 인간상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이후 전개되는 유교 사상의 토

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자는 공자와 맹자의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유전공학의 발달과 인간 유전자 지도의 발견으로 인간 복제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생

명 창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것은 그동안 모든 생명의 창조가

신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종교의 측면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며 용납될 수 없는 것으

로 여겨진다.
2)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 나남출판, 2001), 5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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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7차 교육과정과 유교

1. 7차 교육과정과 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유교에 대한 현대인의 이해는 매우 부정적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적어도 유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그것의 사회적 반영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혼동한 데서 오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유교 자체의

본질적 이념과 사회적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는 유교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

설 3)에 나타난 문제점이 양자의 혼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교는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인 B .C.551년에 태어난 공자(孔子)에 의해

창시된 철학, 정치,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이념 체계이다. 공자는 중국의 고대

국가인 하(夏)·은(殷)·주 (周)의 문화적 업적을 계승하고 종합하여 탁월한 이론

을 정립하였으며, 그로 인해 중국 최초의 철학자4)라는 미명을 얻게 되었다. 공

자의 사상은 맹자 (孟子)와 순자 (荀子)에게로 전해져 더욱 이론적 보완과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의 많은 제자들은 중국 전역으로 흩어져 공자의

이념을 전파하였다.

진시황에 의해 전국시대(戰國時代)가 종말을 고하고, 뒤이어 한제국(漢帝國)이

성립된 후 한 나라는 유교를 국교로 채택하면서 국가적인 이념 체계로 정착시

켰으며, 유교의 이론적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즉, 공·맹 당시의 유교 이념은

일정 정도 국가적인 체제 이념으로 변형되고 공·맹 유교의 본질에 변화를 가

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상적 변화들은 이후 유교 이념의 본질을 왜곡

시키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5)

그 후 유교는 당나라 말기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국가

3)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양- (서울 : 교육부, 2001)
4) 勞思光, 中國哲學史 , 鄭仁在 譯, 중국철학사 (古代篇) (서울 : 探求堂, 1991), 53쪽.
5) 최영갑, 선진 유가의 도덕철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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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와 체제에 침투하지만 유교 사상의 본질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 당나

라 말기부터 일어난 신유학의 태동은 남송의 주희 (朱熹)에 의해서 성리학적 체

계를 완성하고, 성리학의 이념은 우리나라 고려 말기에 수입되어 조선조를 풍미

하는 이념 체계가 된다.

그러나 유교 이념을 토대로 한 조선왕조가 멸망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유교로 떠넘기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유교 이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서구화되면서 유교적 이념과

유교적 교재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공·

맹 유교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후 변형된 유교 이념에 의한 것인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종교 교육의 경우 일부분에 치

중되어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6)

2) 유교에 대한 오류

전술한 바와 같이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오류는 공·맹의 유교와 이

후 변형된 유교 이념의 혼동에 기인한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에서도 여전히 이

와 같은 혼동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간단한 표현 방식의 문제

로 넘겨 버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역사적 변천 속에서 드러난 다양한 형태의

유교 이념 중에서 무비판적으로 계승된 유교의 잔재가 유교의 본질인 양 여겨

지고 교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학교에서 교육된다면 유교의 종교 교육은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즉, 삼강오륜(三綱五倫)이나, 사서삼경(四書三經)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부분이다. 삼강과 오륜은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완전히 상이한

개념이다. 오륜은 인간의 관계를 수평적 쌍무적 관계로 보는 한편, 삼강은 수직

적 상하 관계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은 서로 나란히 언급될 수 없는 개

념이다.7) 그동안 많은 곳에서 삼강오륜을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하거나 유교 윤

6) 7차 교육 과정 중 종교의 전통을 설명하면서 공자와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 유교와

주희를 중심으로 한 송명시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퇴계

와 율곡에 치중하여 유교의 변천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7) 위의 책, 100∼1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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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규범의 핵심으로 설명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의 부적절함은 유교

이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다.

또한 유교의 경전은 사서와 오경 또는 13경으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

하여 교육과정 속에서는 사서삼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교 경전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유교 이념 자체의 축소와 유교에 대한 부정적 인

식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와 같은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유

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일반인은 물론 지식인 계층에게도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유교에 대한 종교 교육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은 물론

유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2. 유교의 교육관과 종교 교육

1) 교육 목표와 종교 교육

역사적으로 유교는 오래 전부터 공식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되기 시작

하였다. 고구려의 태학이 설립된 것이 372년이라는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1,600

년 전부터 유교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 교육제도가 정립되면서 유교는 공식적인 교과목으로 편성된 적이 없다. 현

재에도 유교 이념을 교시로 하여 설립된 중등학교는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교육이란 말은 유교 경전 중의 하나인 맹자 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는 군자

(君子)의 세 가지 즐거움을 언급하면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라고 하였다. 군자가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이 교육이라는

사실은 후세에 대한 책임 의식과 교사로서의 의무를 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군자는 유교에 있어서 이상적 인간의 보편적 개념이다. 성인 (聖人)이나 인자

(仁者)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군자는 지식을 갖추고

도덕성을 함양한 균형잡힌 완전한 인간[完人]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완성이다. 그런데 군자가 갖추어야 할 이러한

덕목은 바로 모든 인간이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맹자가 말하는 인재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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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데 목표가 있다.

유교의 교육 목표는 세 가지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는 인격을 갖춘 인간

이 되기 위한 인격교육이요, 둘째는 개인의 자주정신과 인류 사회에서의 봉공의

식(奉公意識)을 주된 가치로 하는 인도주의 정신의 배양이요, 셋째는 전통 문화

의 계승과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창조교육이다.8)

이와 같은 세 가지 이념에 기초하여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유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이것은 인 (仁)의 완성으로 표현된다. 공자가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다면 예와 같은 것은 무엇하며, 사람으로서 어질지 않

다면 음악과 같은 것은 무엇하겠느냐 9)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도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최대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7차 교육 과정 속에서

드러난 종교 교육은 온전한 인격 형성과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양육이라는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0)는 종교 교육 과

정 설정의 배경과도 부합된다.

7차 교육 과정 속에서 종교 교육의 목표는 종교학적 종교 교육과 신앙적 종

교 교육을 병행하던 기존의 종교 교육 과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서

도 세부 내용에서는 종교학적 내용이 좀더 강조되고 이에 관한 부분이 대폭 강

화되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지식과 도덕성

을 모두 함양한 균형잡힌 인간을 만드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느 쪽에 치우치기보다 학문적 심화 교육과 정서적 교육이 조화를

이룬다면 일정 정도 종교 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통한 인격 교육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의 부분

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학자 가지노부유끼 (加地伸行)가

만일 종교(어느 종교라도)에서 죽음의 문제에 관한 설명을 빼낸다면, 무엇이

남을까? 뜻밖에도 거기에는 거의 윤리 도덕만이 남을 뿐이다. 거꾸로 종교에서

윤리 도덕을 빼냈을 때 무엇이 남을 것인가? 죽음, 죽음에 관한 문제가 남을

뿐이다 11)

8) 유학주임교수실 편저, 유학사상 (서울 : 2001,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25∼227쪽 참조.
9) 논어 팔일(八佾) 편 : 子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10) 교육부, 앞의 책, 124쪽.
11) 박홍식, 유교의 종교관 , 조남욱 외, 현대인의 유교 읽기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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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 것처럼 종교의 내용 중 윤리 도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어떻

게 종교를 통해서 인격을 완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2) 교육 방법과 종교 교육

유교의 교육 방법은 유교의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 유교에서는 인간을 역사

적 인간, 도덕적 인간, 완인적 인간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방법을 제시한다.12)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선인(先人)의 역사를 통해 자기 삶의 방향을 설정

할 수 있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사의

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방법을 제시한다. 오경(五經) 중에서 서경 (書

經) 과 춘추(春秋) 13)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의식을 배우고 선인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도덕적 평등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통 유교

의 주장에 입각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한다. 유교는 인간의 본성은 선

하다 는 맹자 (孟子)의 대전제를 통해 인간의 본질적 선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를 긍정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따라서 이것을 교육의 측면에 반영시킨

다면 모든 인간이 성현 (聖賢)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게 되고 그것을

전제로 적극적인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한쪽으로 치우친 인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숙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존재이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그

릇이 아니다 (君子不器) 14)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인간을 갈망하는 전형적 표현

이다. 공자 당시의 교과목은 예 (禮)·악(樂)·사(射)·어 (御)·서 (書)·수 (數)라

149쪽 재인용.
12) 유학주임교수실 편저, 앞의 책, 228∼229쪽 참조. 이 책에서는 역사적 방법, 도덕적 방법,

완인적 방법을 교육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 방법이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기에, 논자는 이것을 유교의 인간관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3) 서경 은 상고시대의 성왕인 요(堯)로부터 주대(周代)에까지 여러 제왕들의 정법상(政法

上)의 발언과 행위를 기록한 책이며, 춘추 는 중국 최초의 편년체 역사서로서 공자의 독

자적인 역사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필삭한 책이다.

14) 논어 위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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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육예 (六藝)였다. 여기에는 단순한 기술 (技術)만을 중시하거나 도덕적 존

재로서만이 아닌 양자를 모두 겸한 완인으로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인간관을 기반으로 유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방법을 주장한

다.

(1) 개성 중시

유교에서는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 방법을 실시하였다. 공자는 제자를

양성함에 있어서도 학습자의 개성과 자질이 모두 다름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15) 인 (仁)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똑같

은 답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러한 경향을 쉽게 알 수 있다. 논

어 에는 제자들이 공자에게 인에 대하여 질문한 곳이 여러 곳 있다. 그러나 공

자는 여기서 단 한번도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

안연 (顔淵)에게는 인을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 16)으로 설

명하고, 중궁 (仲弓)에게는 문밖에 나가서는 큰손님을 만나는 것처럼 공손하게

하며,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제사를 받드는 것처럼 공경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

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17)고 하였으며, 사마우(司馬牛)에게는 어진 사람

은 그 말을 참는다 18)고 하였고, 자장 (子張)에게는 공손, 관대, 신의, 민첩, 은

혜를 행하는 것 19)으로 대답하였다.

또한 같은 사람에게도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달리하며, 제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준다. 즉, 번지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옹야 편에서는 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이득을 취하는 것을 뒤

15) 구자억·박인숙, 중국 전통교육사상의 이해 (서울 : 문음사, 2000), 52쪽.
16) 논어 안연 편 : 顔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顔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顔淵曰, 回

雖不敏, 請事斯語矣.
17) 위의 책 : 仲弓問仁. 子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邦無怨,

在家無怨. 仲弓曰, 雍雖不敏, 請事斯語矣.
18) 위의 책 : 司馬牛問仁. 子曰, 仁者, 其言也 . 曰, 其言也 , 斯謂之仁已乎? 子曰, 爲之難,

言之得無 乎?
19) 위의 책, 양화(陽貨) 편 : 子張問仁於孔子. 孔子曰, 能行五者於天下爲仁矣. 請問之 曰,

恭寬信敏惠. 恭則不侮, 寬則得衆, 信則人任焉, 敏則有功, 惠則足以使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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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다. 20)고 하였고, 안연 편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21)라고 하였으

며, 자로 편에서는 거처할 때는 공손하게 하고, 일을 집행할 때는 공경스럽게

하며, 사람과 더불어 사귈 때에는 충성스럽게 하라 22)고 대답해 주었다.

이러한 공자의 교수법은 학생 개개인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한 가운데서 가능

했던 것이다. 그 인물에 맞게 교육함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장점을 격려하기도

하고 혹은 교육을 받는 사람의 단점을 억제하기도 하고 혹은 교육을 받는 사람

의 뜻한 바를 칭찬하고 힘써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것인데 논어 가운데 각기

그 예가 있다.23)

또한 공자는 교육에는 종류가 없다 24)는 유교무류 (有敎無類)의 정신으로 교

육에 임하였다. 교육에는 종류가 없다 가 교수 방법에 적용되면 그 의미는 교

육은 응당 교육을 받는 사람의 지혜와 성격에 따라서 갖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써야지 한 가지 방법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만들려고 하는 인재에

적용하면 교육은 응당 교육을 받는 사람의 소질에 적응해서 크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크게 이루도록 해주어야지 같은 유형의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을 종지

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25)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장단점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교사가 학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한

다면 학생을 가리키거나 바르게 지도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은 획일적 인간을 양

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종교 교육과 같은 상황에서는 학생 개

개인의 특징과 환경이 매우 중요한 관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

현대의 교육 속에서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급당 학

생 수를 줄이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종교 교육을 할 때도 역시 소수의 인

원으로 학급을 편성하며, 교사와 학생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지하고 흥미 있

는 토론 수업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유교의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은 현대의 모든 교

20) 위의 책, 옹야 편 : 仁者先難而後獲, 可謂仁矣

21) 위의 책, 안연 편 : 樊遲問仁. 子曰, 愛人.
22) 위의 책, 자로 편 : 樊遲問仁. 子曰,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 不可棄也.

23) 陳大齊, 『孔子學說』, 안종수 옮김, 공자의 학설 (서울 : 이론과 실천, 1996), 396쪽.
24) 논어 위령공(衛靈公) 편.

25) 陳大齊, 앞의 책, 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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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종교 교육에서 도입하여 실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교육 예산을 편성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교육 방법의 당위성에는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

을 호소한다.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과 미래를 우려하는 마

음이 있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답식·계발식 교육

유교의 교육 방법은 일방적 강의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서

로 묻고 대답하는 문답식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시대에 따라 암기식 교육

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도 있었지만 적어도 공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교육은 문

답식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사와 학생간의 문답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게 하고,

끊임없이 분발하며, 계발하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알려고 애쓰지 않으면 지도

하지 않고,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깨우쳐 주지 아니하며, 한 모퉁이를 들어

줌에 세 모퉁이를 알려 하지 않으면 다시 가리키지 않는다고 하였다.26)

문답식 교육은 교육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주제에 구애받지도 않는다. 따

라서 언제 어디서든 학생들의 의문점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질문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게 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게 해야 한다.

특히 종교 교육은 주입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

형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어

려운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확충하며, 다른 종교를 포용

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를

기르는데 기본 목표를 둔27)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은 여전히 유효

하다.

종교는 강요되거나 가르쳐지는 것은 아니다. 주위의 환경이나 가정적 분위기

로부터 자연스럽게 유도된 신앙심이라도 교육 정도가 높아지고 성숙해지는 과

26) 논어 술이(述而) 편 : 子曰, 不憤不啓, 不 不發. 擧一隅, 不以三隅反, 則不復也.
27) 교육부, 앞의 책,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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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는 차츰 신앙심이 사라지거나 회의를 갖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어린이는 부모나 교사가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다음에

는 자신의 동년배나 또래 집단에 순응하려 한다. 마침내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또 중요하고 복잡한 점이 있다. 권위주의적 단계에서 신의 개념

은 전지전능해 보이는 부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에는 아마도 사춘기 학생

들의 종교적 감정은 자기 동년배들과의 생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들은

일종의 종교 비슷한 방식으로 어떤 숭배 대상 (영화배우, 가수 등)을 예배의 대

상으로 삼는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의 이상이 형성되고 일종의 의식이 형성된

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러한 종교적 느낌들은 의식적으로 새로운 방향으

로 바꾼다. 즉 자원봉사 기독교의 한 종파 또는 선불교, 공산주의나 인문주의로

방향을 돌린다. 따라서 교사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이러한

유사종교적인 체험의 성격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것이다.28)

종교 교육은 학생들의 선택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여러 가지 종교들을 실제로

느껴 보고 또는 그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 종교를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한 종교철학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것들은 주입식 교육이나 교사의 일방적 강의를 통해서 주어질 수 없다. 학생

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어떻게 알며, 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주의, 그리고 질문

과 답변 또는 토론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대부분의 종교가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음은 우리 교육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종단에서 운영하는 학교

는 자기 종교의 교리는 옳고 다른 종교의 교리는 나쁘거나 이상하다고 가리키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 종교에 대해서 신앙심

을 갖는 것과는 달리 배타적인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된다.

우리들은 대부분 종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사고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것 자

체를 금지하는 교육을 받아 왔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리키는 종교 교육 조차 이

러한 전철을 밟는다면 종교 교육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당

28) Alan Harris, Teaching M orality and R elig ion, 정현숙 역, 도덕교육과 종교 교육 (서

울 : 집문당, 1993),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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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의도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3) 학사병진 (學思竝進)의 교육

유교는 학문을 중시하는 종교이다. 논어 의 첫머리가 배우고 때로 익힌다

(學而時習) 29)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자가

제자들에게 학문을 통해서 완성된 인간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설명한 곳이 논

어 곳곳에 보인다.

공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해 보

았지만 학문을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하여30) 학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31)라고 하여 배우는 것과 사고하는 것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하였

다.

7차 교육 과정에서 중점으로 두고 있는 종교학적 종교 교육의 경우 특히 단

순한 종교의 역사와 교리 또는 경전에 대한 지식만을 교육하는데 그칠 위험성

을 안고 있다. 물론 신앙적 종교 교육을 통해서 일정 정도 보완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신앙적 종교 교육은 종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치중할 것

으로 예상되기에 자칫 맹목적 신앙심을 강요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학적 종교 교육을 통해서 이론적 측면을 배양하고, 신앙적 종교

교육을 통하여 종교와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교육이 조화롭게 행해져야

한다. 이것은 종교 교육과 같은 특수한 교육에서는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며, 이성적 동물이다. 삶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간다. 생각이 너무 깊으면 망상이나 공상으로 치달아

의지처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지나치게 맹족적인 학문에만 의지하면 삶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질 것이다. 현대의 교육은 사고하는 인간보다 정형화된 인간을 만

드는데 치우쳐 있다. 따라서 종교 교육이 이러한 교육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에 충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하는 방법과 습관을 키워주는 교육이 이

29) 논어 학이(學而) 편.
30) 위의 책, 위령공 편 : 子曰, 吾嘗終日不食, 終夜不寢, 以思無益, 不如學也.

31) 위의 책, 위정(爲政) 편 :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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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한다.

3. 종교 교육 운영에 대한 유교적 제안

1) 종교 담당 교사 양성의 문제

다른 종교나 학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유교에 있어서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분자가 아니다. 당송팔대

가의 한 사람인 한퇴지 (韓退之)는 사설 (師說) 이란 글에서 스승의 역할을 전

도(傳道)·수업 (授業)·해혹(解惑) 32)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이다. 전도란 도를 전해 준다는 의미인데,

도란 인도(人道) 즉, 인간의 도리를 의미한다. 스승이란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스승이 지식만을 전수해 주는 자라면

스승은 본받을 인격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종교를 담당하는 교사는 다른 교과목 담당 교사보다 더 많은 지식과 인격을

함양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배움을 싫어하거나 가르치기를 게을리 한다면 교

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공자는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

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 (學不厭 敎不倦) 33)을 교사의 기본적 태도로 생각하였

다. 따라서 배움을 싫어하지 않고 가르침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이 두 가지

교사의 품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어느 하나라도 생략된 교사의

품성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34)

교사는 먼저 자신을 닦아서 성취한 다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

32) 한무희·송정희 역, 고문진보 , (서울 : 명지대학교 출판부, 1985), 208쪽.

33) 논어(論語) 술이(述而) 편.
34) 구자억·박인숙, 앞의 책, 67쪽. 이어서 교사의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

다. 첫째, 교사는 성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다. 셋째, 교사는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교사는 공정무사해야 한다

고 보았다. 다섯째, 교사는 몸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교사는 과감하게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교사는 낙관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덟째, 교사

는 정서가 안정되어야 하며, 태도는 정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홉째, 교사는 신중해야 한

다는 것이다. 열째, 교사는 독선적이거나 자신의 고집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6

7∼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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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드시 먼저 자기가 서고 자기가 이룬 다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이루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몸이 바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덕행이 충실하고 전혀 하자가 없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덕에 들어가도록 지도할 수 있다.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또한 반드시 지식과 덕행 두 가지를 충실히 갖춘 사람을 구해서

스승으로 모셔야만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옆길로 들어서는 것을 면할 수

있다.35)

지금까지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교사나 전문 교사를 양성하는 공식

적인 교육기관이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는 종교학과 교육학을 함께 연구한 자여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 교육 교

사는 해당 종교의 전문인이나 또는 사회 과목 담당 교사, 윤리·철학 과목 담당

교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종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종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36)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었는데, 그것을 가르칠 역량이

없는 교사들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임

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교회나 성당 혹은 사찰에 가서 직접 체험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오늘날 교사는 하나의 직업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교육에 대한

책임 의식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교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역시 저하되고 있다. 이것은 물론 교사의 책임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

적 모순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며,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

이다. 입으로는 인격을 완성한 인간의 양성을 목표로 하면서 실제로는 기능인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학생들의 인격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스스로 폭 넓은 교양과 인간 이

해 그리고 인간적인 향취가 있으면서도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며 끊

임없이 연구하면서, 교육 실천에 정열적인 교사만이 인격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

35) 陳大齊, 앞의 책, 372쪽.
36) 1990년에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종교 학과와 교육학과가 연합하여 종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종교 교사 연구 과정을 개설하고, 여기에서 소정의 교직 과목과

종교학 과목을 이수한 90여 명의 교사들이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임

시방편적인 교사 양성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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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학

교에서의 인격교육을 위한 교육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37)

2) 교육과정의 문제

교육은 인간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므로 학교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교

육을 할 수 있는 바탕을 가정교육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교육관이

다.38) 따라서 가정교육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학교교육의 성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더구나 논자는 우리나라와 같은 학교교육에서 주입식

세뇌 교육을 받지 않는 학교를 잘 알지 못한다.39)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학교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종교적 경험은 어린 나이에 주로 경험한다. 가정의 부모와 형제 또는 또래 집

단으로부터 시작된다. 유·소아기는 종교심의 맹아기로서 인생 초기의 경험이

지니는 심리적 지속성을 고려할 때 교육적으로도 종교적인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이다. 40) 따라서 종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좋을 것이다. 유교에서 가정교육을 중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보고 들으며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교양과 지식을

습득한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종교교육은 흔히 가정에서의 종교적 훈련을 통해 이루

어진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제도화된 종교, 상업화된 오락, 물질주의 가치, 가정 규

37)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 도서출판 아름다운세상, 1998),

46쪽.
38) 이기동, 유교와 인격교육 , 한국종교교육학회 편,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 도

서출판 아름다운 세상, 1998), 56쪽. 이기동 교수는 이 논문에서 공자의 가정교육에 대한

여섯 가지 철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친다. 둘째,

남을 공경하는 태도를 갖도록 가르친다. 셋째, 침착성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넷째, 신의를

지키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두루두루 동료를 사랑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여섯째, 착한

벗을 사귀도록 유도한다. 이상의 여섯 가지가 충분히 지켜질 때 비로소 학교교육에 임하

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39) 물론 근래에 간디학교를 비롯한 각종 대안 학교가 새로운 교육의 틀을 제시하고 있기

도 하지만 전반적인 학교교육의 틀은 대부분 주입식 세뇌 교육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

다고 보여진다.
40) 박선영, 종교와 인격교육 , 한국종교교육학회, 한국의 종교와 인격교육 (서울 : 도서

출판 아름다운 세상, 1998),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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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축소, 이차집단 관계의 확산 등으로 가족의 종교 교육 기능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41)

종교를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에도 회의적인 논자로서는 현행 학교 제도의

교과 운영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중등학교의 종교 교육은

유교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 과정에 대한 보충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우리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종교 교

육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유·소아기로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로 이어지는 지속적 종교 교육 과정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된다. 조기 교육 열풍이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 내용은 영어나 예능 또

는 사전 학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유아기적 교육

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종교적 심성을 배양할 수 있는 과정이 도입되고 실현되

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종교의 핵심 사상을 경전에서 발췌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종단 학교에만 치중된 해당 경전의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경

전을 직접 배우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의 설명보다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2차 자료

보다 1차 자료에 의해서 더욱 종교의 실상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직접적 종교 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교실

안에서의 교육보다 교실 밖에서 직접 여러 종교의 현실을 경험하고 그들이 행

하는 의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제적인 종교 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생활과 활동을 보고 들으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다.

넷째, 종교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부각도 중요하지만 종교가 부정적으로 작용

했던 역사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교육 과정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실

을 교육하고 배워야 할 의무와 권리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좋

은 점을 계승하고 잘 못된 점을 계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교

과 과정이 필요하다.

41) 이원규, 앞의 책, 4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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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교육 과정에 대한 제안은 7차 종교 교육 과정 속에서 부족하거나 누

락된 부분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Ⅲ . 나가는 말

다양한 종교적 교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교는 겸손과 겸양을 미덕으로

삼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의 실천을 목표로 삼는 이상적 이념에 근거하고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이념에는 도덕적 관념이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만드는 것에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종교 교육만으로는 충분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러 교과목들 (역

사, 문학, 사회, 미술, 심리, 철학)의 종합적 교육이 적절한 성공을 거두는데 필

수적이다. 직접적 종교 교육은 종교의 기본 개념들을 다루며 이것은 매우 중요

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종교들을 실제로 느껴 보고 또는 그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 종교를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한 종

교 철학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42)

유교는 종합적 학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것을 인간의 도덕적 완성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과학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

주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달이 도덕적 이념에 근거했을 때 더욱 바

람직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

에 무조건 종교를 비난하거나 배척할 수 없을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과학에 대한 종교의 영향이 컸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종교에

대한 과학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 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종합적 인식을 통한 올바른 인간 이해와 유교적 완인(完人)인 군자를

양성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42) Alan Harris, 앞의 책,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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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e 7th Curriculum and Relig ious Education of

Confucianism

Choi , Young - Gap

(H ead office T h e S ociety of Confu cianism General M anag er )

《Abstract》

T his thesis is about how to perform the religious education of Confucianism in the

7th curriculum. First , it offers the right direction to remove misunderstanding on

confucianism. And it also offers the method to perform the religious education from

the confucian view point . T he religious education should be performed to pursue the

completion of human because the goal of confucian education is completion of human.

T his thesis also deals with the training of teachers in exclusive charge to accomplish

the genuine religious education on the present situation without teachers in charge.

Moreover , the current curriculum should be improved to make the most advantage of

the religious education and performed to cultivate religious our religious mind from

the early childhood with the confucian view point that regards home education as

important . T o achieve these things , it should be performed on the basis of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s w ell as the religious education.

Key w ords : Confucianism, completion of human, education of development

personality , home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